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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전환사채 조기상환… 라임發 리스크 완전 해소 

▶ 오는 8월 라임펀드로부터 발행한 CB 전액 정리될 예정 

▶ 문제 소지 없었음에도 주주신뢰 및 주주가치 제고 위한 결정 

 

<2020-07-23>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업계 NO.1 에스지이(SG, 255220)가 라임펀드로부터 발

행한 전환사채(CB) 45억 원을 조기상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라임펀드의 CB 또한 오는 8월 중에 출범할 예정인 신설 운용사로 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SG는 2018년 7월 20일 라임펀드로부터 발행한 전환사채 전액을 오는 8월 모두 정리

하고, 라임발 리스크를 온전하게 해소하게 된다. 

 

에스지이 관계자는 “라임펀드는 SG가 라임자산운용에 투자한 것이 아닌 투자자들이 라임펀드를 

통해 SG에 투자한 CB로 문제 소지는 전혀 없었다”며 “라임사태로 주주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우려가 있어 주주신뢰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정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G는 현재 도로포장 사업 외에도 아스콘 친환경사업인 설비 EGR+1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1 EGR+(Exhaust Gas Recycling, 배기가스순환방식): SG가 개발한 ‘환경부 고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한 친환경 설비 


